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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생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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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on Burnout during Nursing 
Practice in a Hospital: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Kang, So-Young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a) identify levels of emotional labor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d when caring 
for patients in the hospital during their nursing practicum, (b) examine the impact of emotional labor on burnout, and 
(c) identify the possibl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for nursing students. Methods: A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171 students enrolled 
in a 4-year undergraduate nursing program in one university located in Korea, and had a practicum experience at 
least one semester before the study began. Data were collected with self-report questionnaire, and analyzed with 
SPSS 21.0 program,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Mean score for emotional labor was 3.17 with 
a range of 1 to 5. For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significantly affected burnout in the nursing practicum 
(F=15.763, p<.001), and explained 30.1% of the variance in burnout. The degree of emotional intelligence acted 
as a moder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t significant level (F=15.345, p<.001). 
Conclusion: This research shows that nurse managers as well as nurse educators need to pay attention to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during nursing practicum in the care units of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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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200만 명이 배출되는 현시대에서 간호교육계도 최

근 간호학과의 신설 및 증설로 2005년 115개였던 학과수가 

2011년 현재 183개로 증가하였고, 현재 간호학과 재학생만 

65,000명에 달하고 있다[1]. 이 같은 예비간호사의 양적 팽창 

이면에 매년 간호학과 재학생 10% 이상이 학교를 떠나는 암

울한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2]. 

간호학생이 겪는 학업이수의 어려움 중에는 학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1,000시간의 ‘임상실습’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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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교육을 위해 간호학생은 익숙한 강의실을 벗어나 학

교 밖 다양한 간호실무현장에서 매일 낯선 환자와 의료진을 

만나야 한다. 또한 짧은 실습기간에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

성하며 간호실무를 직 ‧ 간접적으로 학습 및 수행하고, 수행정

도를 학업성취도로 평가받게 된다[3]. 환자와 관계형성에 있어

서의 어려움, 예비간호사로서 기대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

어야 한다는 부담감, 학습한 지식을 환자에게 적용할 때의 미

숙함과 실수에 대한 불안이 간호학생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유

발시키고, 심적 부담이 되어 신체 ‧ 정신적 소진을 발생하게 한

다[3]. 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진은 신규간호사로 간호현장

에 진출하였을 때 자신의 역할 수행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

하게 된다[3]. 

간호란 간호대상자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욕

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도움의 과정이라 했던 간호이

론가 올란도의 주장처럼[4],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목표 달성

에 도움을 주고자 치료적 관계상에서 환자상태나 간호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추고 감정의 중립

성을 지키려 한다[5]. 즉, 간호사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느

낌이나 감정은 억제하고,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자신의 감정

은 외부로 표출하는 것 자체를 자제하며, 때로는 환자의 건강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정으로 자신의 감정 자체를 바꾸어 표

현하게 된다. 이처럼 간호사는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 전문직 

규범에 맞는 바람직한 감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바꾸고 표현하

려는 노력, 즉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을 하고 있다. 

1980년대 Hochschild[6]는 감정(emotion/affection)을 

‘사회적 교환가치를 지닌 자원’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

하여 감정노동개념을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소개하였다. 그 후 

Morris와 Feldman[7]을 포함한 사회학자 및 조직심리학자들

이 1990년대에 걸쳐 감정노동 및 관련 이론을 정립하였고, 그 

이론을 토대로 현재까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감정노동에 관

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지고 있다[8,9]. Hochschild[6]은 다

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규칙(표현규칙)이나 사

회적 기대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인위적인 변화를 가하는 행

위를 하는 것을 일종의 ‘노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신의 내면

감정과 달리 표현규칙에 따라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표면행

동)과 바람직한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

정을 변화시키려는 실제적인 노력행동(내면행동)으로 구분하

여 설명하였다. Hochschild의 개념을 토대로 Morris와 Feld-

man[7]은 감정노동을 대인간 상호작용과정상에서 목적달성

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 계

획 통제로 정의하고, 감정노동의 빈도, 강도, 감정의 부조화로 

설명하였다. 

간호사에게 있어 감정노동은 돌봄행위와 불가분의 관계로 

발생하는 현상으로[10], 간호직을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감당

해야 하는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11]. 감정노동은 감정표현 규

칙에 따라 긍정적 ‧ 중립적 ‧ 부정적 감정노동으로 구분하였는

데, 간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중립적 감정노동에 해당한다고 하였

다[9,10]. 2000년대부터 감정노동에 대한 국내 ‧ 외 간호연구가 

본격화되었고, 현재까지 간호사의 감정노동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안녕, 직무 관련 태도나 행위와 

같은 요인으로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11-15]. 

감정노동에 대한 간호학적 접근에 있어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점이 Grandey[16]의 주장이다. Grandey는 감정노동은 특

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한 감

정을 표현하는 인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 또는 

일련의 훈련과정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간호사 

옆에서 실무행위를 학습하는 간호학생 역시 간호사의 감정관

리를 관찰하면서 환자에게 보여주는 표현규칙을 습득하게 된

다. 특히 간호학생은 간호사의 임무와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실습과제를 통해 학업수행성취도를 평가받게 된다[17]. 이 때

문에 간호학생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프리셉터인 간

호사가 보여준 대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황에 맞게 환

자에게 감정노동행위를 하게 된다. 이 같은 이론적 맥락에서 

볼 때, 감정노동은 간호서비스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수행을 학습하는 간호학생에

게도 경험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최근 들어 보고되고 있는 간

호학생의 감정노동 수준과 경험에 대한 국외 간호연구결과들

[5,18]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감정노동으로 인해 사람들은 소진(burnout)된다고 Hochs-

child를 비롯한 이론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Hochschild[6]는 

조직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표현규칙에 맞게 감정을 조절하려

는 노력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이로 인해 소진된다

고 하였고, Morris와 Feldman[7]은 진실로 느끼는 감정과 표

현해야 하는 감정사이의 부조화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

이 일어나고 감정적 소진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특히 Gran-

dey[16]는 감정노동 통합모델을 통해 소진을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즉, 소진은 전문직(help-

ing profession)종사자에게 전형적으로 보이는 스트레스결

과로, 임무수행을 위해 고객과 상호작용과정에서 감정까지 개

입하게 되고, 이렇게 사용된 감정자원이 다시 채워지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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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 소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같은 감정노동-소진

관계는 다수의 간호연구들[12,13,15,19-21]로 확인되었는데, 

기존 연구들 대부분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로 한정되어 

수행되었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3,5,18]에서 

간호학생의 감정노동을 보고하기도 하였고, 실습으로 인한 간

호학생의 소진, 자존감 저하, 무력감, 더 나아가 학업 중단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 간호학생의 감정노동 경험 

시 소진 발생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감

성지능’이다. Mayer와 Salovey[22]는 감성지능을 좌절상황

에서 자신을 동기화시키고 지켜낼 수 있게 하며 기분상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억누르지 않게 하면서 타

인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는 인간의 또 

다른 능력이라 규정하였다. Wong과 Law[23]는 Mayer와 

Salovey[22]의 감성지능이론을 보완하여 자기감성 이해, 타

인감성 이해, 감성 활용, 그리고 감성 조절로 분류하여 개념을 

발전시켰다. Grandey[16]는 감정노동이론을 통해 감정을 이

해하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인 감성지능은 표현규칙에 따

라 감정을 관리하는 감정노동과 관계가 있고,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진에 미치는 정도가 감성지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제안하였다. 

최근 선행연구들을 통해 감성지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

일 뿐 아니라 감정노동과 소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

도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9,20,24,25]. 특히 Bae와 Kim[25]

에서는 감성지능이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를 완충시키는 효

과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에, Baik과 Yom연구[19]는 감성지

능이 소진에 대한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역완충시키고 

있다고 보고해 조절효과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여 감정노동과 소진관

계상에서 완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이 인지하는 감정

노동과 감성지능정도를 파악하고, 감정노동과 감성지능이 소

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감성지능이 감정노동

과 소진관계상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간호현장에서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소진을 완화시키기 위한 감정노동관리 또는 감성지능향상을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현장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간호학생

이 인지하는 감정노동이 실습에서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감정노동과 소진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여

부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이 인지하는 감정노동, 감성지능, 

그리고 소진 정도를 파악한다.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감성지능, 소진의 차이를 파악한다.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의 감정노동, 감성지능과 소진의 

관계를 파악한다.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의 감정노동, 감성지능이 그들이 

인지하는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간호학생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데 감성지

능의 조절효과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

는 영향과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표집에 의하여 선정된 B시에 소재

한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최소 1학기 

15주 이상 간호학 전공실습 경험을 갖고 있으며, 본 연구에 참

여하기를 동의한 학생으로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감정

노동과 소진 관련 선행연구결과를 감안하여 효과크기.30, 검

정력 .95, 유의수준 .05으로 하여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34명이 표본수가 산정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설문지 180부를 배부하여 177부를 수거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자료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의 기준을 충족하

였다. 

3. 연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 11문항, 감정

노동 8문항, 감성지능 15문항, 소진 22문항 등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8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강 소 영

1) 감정노동(emotional labor)

감정노동은 과제/임무 수행을 위한 상호작용과정에서 사회

적으로 요구되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노력, 계획 통제

를 의미하며, 감정표현의 빈도, 주의정도, 그리고 감정적 부조

화로 구성되어있다[7]. 감정표현의 빈도는 조직에서 요구되는 

감정표현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 가를 말하며, 감정표현의 

주의정도란 요구되는 감정표현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관리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감정적 부조화는 

자신이 경험하는 실제의 감정 상태와 조직 내에서 효과적인 

과제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감정표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때 

발생하게 된다[7]. 

본 연구에서 감정노동은 Morris와 Feldman연구[7]를 기초

로 Kim[26]이 개발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Baik[27]이 최종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감정노동의 하

위요인인 감정표현의 빈도 3문항,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2문

항, 감정적 부조화 3문항,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를 Likert

식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를 측정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문

항 평점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Baik[27]에서 전체문항의 신뢰

도 Cronbach's ⍺는 .85였고, 하위영역 Cronbach’s ⍺범위

는 .69~.7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문항 신뢰도 Cron-

bach's ⍺는 .83이었고 하위영역 Cronbach’s ⍺범위는 .75~ 

.77이었다.

2)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정하고, 알고 있는 감정을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

성조절, 그리고 감성활용으로 구성되어 있다[23]. 본 연구에서

는 Wong과 Law[23]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Baik[27]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인 자기감성 이

해 4문항, 타인감성 이해 4문항, 감성 활용 3문항, 그리고 감성 

조절 4문항으로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항목

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전적으로 동의 한다’를 Likert

식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를 측정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문

항 평점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

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aik[27]의 연구에서 Cronbach's ⍺ 값은 .93이었고 본 연

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 값은 .90이었다.

3) 소진(burnout)

일정기간에 걸쳐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

서 받게 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의 결과로 감

정적 고갈, 비인격화, 그리고 자아성취감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28]. 본 연구에서는 소진을 Maslach와 Jackson[28]이 

개발한 MBI (Maslach Burnout Inventory)를 Heo[29]가 사

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소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 9문항, 비인간화 5문항 및 자아성취감 저하 8문

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항목은 ‘전혀 

없음’에서 ‘매일’을 Likert식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를 측

정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문항 평점 최저 0점에서 최고 6점으

로, 자아성취감 저하의 경우 8개의 긍정문항을 역환산하여 처

리할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eo[29]의 연구에

서 Cronbach's ⍺ 값은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

도 Cronbach's ⍺ 값은 .87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였으

며, B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생명윤리심의위

원회(IRB NO:CUPIRB-2013-023)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참

여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및 연구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와의 접촉을 통한 

자료수집 전 과정은 연구보조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연구

보조자는 2주간의 간호학 전공실습을 마친 연구대상자의 강

의실을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에 대한 응답을 하기 전

에 연구 설명서를 읽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

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문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

다. 연구보조자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동의서와 설

문지를 분리하여 수거하였고, 수거된 설문지 정리 및 코딩을 

수행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180부 중 177부가 회수되어 응답

률은 98.3%였다. 이중 무응답과 불성실 응답을 한 6부를 제외

한 171부를 분석자료로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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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7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3
23
≥24

76 (44.4)
46 (26.9)
49 (28.7)

23.5±2.64

Gender Female
Male

162 (94.7)
 9 (5.3)

Transfer student Yes
No

 28 (16.4)
143 (83.6)

Religion Catholic
Christian
Buddhist
None

 60 (35.1)
 23 (13.5)
17 (9.9)

 71 (41.5)

Practicum periods ＞2 semesters
≤2 semesters

 98 (57.3)
 73 (42.7)
2.07±1.37

GPA score
(≤4.5)

＞4.0
3.5~4.0
3.0~3.5
＜3.0

 21 (12.3)
 64 (37.4)
 68 (39.8)
 18 (10.5)

GPA=Grade point average.

수의 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정도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로,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제 변

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고, 감정노동의 영향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방법

(multiple regression, hierarchical)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는 Baron과 Kenny[30]가 제시한 절차

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정상에서 

응답자의 감정노동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변

수들에서 연령, 실습기간, 학업성취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

다. 연령과 실습기간은 연속변수로 투입하였고, 학업성취도는 

평균평점단위로 하여 3.0 미만은 1, 3.0~3.5 미만은 2, 3.5~4.0 

미만은 3, 그리고 4.0 이상은 4의 연속값으로 취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연령

은 23.5±2.64세이었으며, 23세 미만이 44.4%였고 24세 이

상이 28.7%였다. 여성이 94.7%였고, 편입한 학생이 16.4%였

다. 종교는 무교 41.5%, 가톨릭 35.1%의 순으로 많았고, 임상

실습경험이 2학기 이상이었던 학생이 전체 중 42.7%였다. 취

득평점 3.0~3.5점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3.5~4.0점, 4.0

점 이상이, 3.0점 미만 순이었다. 

2. 간호학생의 감정노동, 감성지능, 소진정도

간호실습현장에서 간호학생이 인식하는 감정노동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17±0.61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값은 

‘감정표현의 빈도’ 3.50±0.73점,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3.38 

±0.66점, ‘감정적 부조화’ 2.69±0.75점이었다. 감성지능은 

점수범위 1~7점상에서 평균 4.93±0.68점이었고, 간호학생의 

소진정도는 7점 만점 중 평균 3.38±0.70점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감성지능, 소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감정노동, 감성지능, 소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감정노동은 간호학생의 연령, 성별, 간호

학과 편입여부, 종교, 실습기간과 학업성취도에 따른 차이에

서 유의하지 않았다. 감성지능의 경우 실습기간이 2학기 이상

인 간호학생이 실습기간이 2학기 미만인 간호학생에 비해 감

성지능이 유의하게 높았다(t=-3.84, p<.001). 소진에 있어서

도 실습기간 2학기 미만과 2학기 이상 간호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42, p=.017), 실습기간이 2학기 미만인 

학생들이 소진정도가 높았다(Table 3). 

4. 제 변수의 상관관계

감정노동 및 하위요인, 감성지능과 소진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감정노동은 소진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

었고(r=.58, p<.001), 감정노동의 세 가지 하위요인도 소진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감성지능은 감정노동과의 상

관관계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r=-.11, p>.05), 소진과 유

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40, p<.001)(Table 2). 

5. 간호학생의 감정노동과 감성지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감정노동과 감성지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감정

노동과 소진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Kolmogorov-Smimove 검정을 이용하여 각 변수의 정규성

을 검정하였는데 자료의 부적절성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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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Variables (N=171)

Variables (range) M±SD 1 1-1 1-2 1-3 2 3

1. Emotional labor (1-5)
1-1.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1-2. 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s
1-3. Emotion dissonance

3.17±0.61
3.50±0.73
3.38±0.66
2.69±0.75

1.00
.86***
.73***
.88***

1.00
.50***
.63***

1.00
.50***

1.00

2. Emotional Intelligence (1-7) 4.93±0.68 -.11 -.13 .3 -.12 1.00

3. Burnout (1-7) 3.38±0.70 .58*** .49*** .37*** .56*** -.40*** 1.00

*p＜.05, **p＜.01, ***p＜.001.

Table 3.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1)

Variables Categories
Emotional labor Emotional intelligence Burnout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3
23
≥24

3.23±0.64
3.22±0.57
3.02±0.57

1.99
(.140)

4.87±0.62
4.94±0.55
5.01±0.85

0.62
(.538)

3.44±0.71
3.43±0.67
3.25±0.70

1.35
(.262)

Gender Female
Male

3.16±0.59
3.33±0.86

-0.86
(.393)

4.91±0.67
5.21±0.81

-1.27
(.204)

3.39±0.68
3.25±0.93

0.58
(.561)

Transfer
student

Yes
No

3.14±0.50
3.17±0.63

-0.21
(.831)

4.96±0.84
4.92±0.64

0.22
(.829)

3.40±0.48
3.38±0.73

0.18
(.856)

Religion Catholic
Christian
Buddhist
None

3.10±0.62
3.29±0.55
3.01±0.54
3.22±0.62

1.09
(.354)

4.85±0.69
4.93±0.78
5.21±0.70
4.93±0.61

1.25
(.295)

3.27±0.73
3.39±0.63
3.13±0.71
3.54±0.66

2.48
(.063)

Practicum 
periods

＞2 semesters
≤2 semesters

3.24±0.59
3.07±0.61

1.88
(.062)

4.77±0.65
5.15±0.65

-3.84
(＜.001)

3.49±0.69
3.24±0.68

2.42
(.017)

GPA ＞4.0
3.5~4.0
3.0~3.5
＜3.0

3.02±0.50
3.12±0.62
3.22±0.59
3.29±0.73

0.99
(.398)

5.14±0.85
4.99±0.61
4.81±0.69
4.92±0.58

1.51
(.215)

3.35±0.74
3.27±0.74
3.51±0.62
3.37±0.75

1.40
(.246)

GPA=Grade point average.

정노동 Z=1.12, p=.160, 감성지능 Z=0.62, p=.832, 소진 

Z=0.72, p=.684).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했는데, 더빈 왓슨

(Durbin-Waston) 통계량값이 2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Table 3). 또한 공차한계범위가 .53~ 

.96으로 .1 이상으로 보여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즉 다중공

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회귀모형 가정인 정규분포성

과 잔차의 등분산성 조건을 충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

ny[30]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

변수를, 두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조절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보기 위해 두 번째 단계의 변수들과 함

께 조절변수를 투입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

절변수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변수(독

립변수×조절변수)를 종속변수에 회귀분석하였다. 

소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중 연령, 실습기간, 그리고 학업성취도를 통제변수로 포함

하고 있는 Model 1은 소진의 4.2%를 설명하고 있었고, 간호

학생의 연령실습기간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

다(β=-0.189, p<.05)(Table 4).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감

정노동 하위요인, 그리고 소진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Model 

2)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5.763, p<001), 통제변

수를 제외한 감정노동은 소진의 30.1%를 설명하고 있었다. 

감정노동 하위요소에서 감정적 부조화(β=0.378, p<.001)와 

감정표현의 빈도(β=0.209, p<.05)가 간호학생의 소진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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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N=171)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Burnout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β (t) β (t) β (t)

Control variables
Age
Practicum period
GPA

-0.111 (-1.467)
-0.189 (-2.487)*
0.062 (0.820)

-0.002 (-0.038)
-0.131 (-2.073)*
-0.012 (-0.194)

0.028 (0.466)
-0.038 (-0.632)
-0.039 (-0.670)

0.016 (0.263)
-0.047 (-0.775)
-0.025 (-0.427)

Independent variables (Emotional labor)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FE)
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s (AD) 
Emotion dissonance (ED)

0.209 (2.458)*
0.069 (0.919)
0.378 (4.508)***

0.177 (2.257)*
0.112 (1.604)
0.357 (4.615)***

1.597 (2.597)*
0.105 (0.195)
1.136 (1.816)

Emotional intelligence (EI) -0.337 (-5.485)*** -0.302 (-0.876)

Moderating variables
FE x EI
AD x EI
ED x EI

-1.586 (-2.327)*
-0.278 (-0.418)
-1.572 (-2.399)*

R2

Adj. R2

F
VIF
Durbin-Watson

.059

.042
3.476*

1.009~1.014
0.790

.366

.343
15.763***

1.035~1.816
1.134

.465

.442
20.205***

1.044~1.873
1.344

.490

.458
15.345***

1.284

*p＜.05, **p＜.01, ***p＜.001.

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통제변수, 감정노동 하위요인들과 감성지능을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를 소진으로 한 모형(Model 3)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F=20.205, p<001). 감성지능도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β=-0.337, p<.001),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감정노동을 제외한 감성지능은 소진의 9.9%를 설

명하고 있었다.

6. 간호학생의 감정노동과 소진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

효과

간호학생의 감성지능에 감정노동과 소진관계에서 조절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간호학생의 감정노동(감정표현의 빈도, 

주의정도, 감정적 부조화)과 감성지능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

가적으로 투입한 Model 4의 설명력은 45.8%로 1.6% 추가

적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15.345. p<001). 추가적으로 투입한 상호작용 변수들 중에

는 간호학생의 감정표현의 빈도(β=-1.586, p<.05)와 감정적 

부조화 요인(β=-1.572,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은 간호학생의 감정표현의 빈도와 소진이 관

계, 그리고 감정적 부조화와 소진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현장에서 간호학생이 인지하는 감정노동과 

소진의 정도와 간호학생의 감성지능을 파악하고, 감정노동과 

감성지능이 소진에 영향 및 감정노동과 소진관계상에서 감성

지능의 조절효과여부를 살펴보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환자간호를 실습하는 과정에서 간호학생이 겪는 감정노동

은 5점 만점 중 평균 3.17점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간호학생

에게도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5,18]와 일

치하고 있다. Oh[20]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정도를 

3.31±0.48점으로, Park 등[31]은 3.21점, Byun과 Yom[14]

는 대학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3.21점, 대학병원 및 종합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12]은 2.61점으로 보고하였

다. 간호학생의 감정노동수준을 보고한 선행연구가 없어 간호

사 대상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간호사에 비해 감정

노동의 정도는 다소 낮지만, 간호학생도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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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준 이상의 감정노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호학생

의 경우,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간호단위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부여된 임무나 책임이 없어 환자에게 필요한 또는 

상황에 맞는 감정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를 표현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호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학업과정 내면을 살펴보면, 학생이

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간호사의 태도와 행동

을 관찰하게 되고, 자신의 의지나 선호, 또는 자율적 판단없이 

관찰한 환자간호를 간호지식과 접목하여 일련의 과제로 간호

사로부터 습득한 표현규칙을 그냥 따라하거나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학습과정에서 간호학생은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된다

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감정노동은 관찰을 통해 또는 훈

련과정을 통해 학습되고 습득될 수 있다는 Grandey[16]의 주

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다만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보다 간호학생이 느끼는 감정노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은 각기 다른 임무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즉 간호사의 경우, 본연의 임무인 환자간호

를 위하여 근무시간 내내 환자나 의료인과 접촉하며 자신의 

지적,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

노동의 정도는 크다 하겠다. 이에 반해 간호학생의 경우, 본연

의 임무는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자간호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수행을 위

한 환자나 의료인과의 교류는 학습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따라

서 간호사에 비해 감정노동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경우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중 ‘감정

표현의 빈도’가 3.50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

은 결과 역시 간호사를 대상으로 보고한 감정노동 선행연구결

과들과 일치하고 있다[15,20].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감성노동 

중 ‘감정표현의 빈도’가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나 ‘감정적 부

조화’ 요인보다 높은 것은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예비간호사로

서 환자간호 시 보여주어야 하는 감정을 자주 의도적으로 표

현하며 임상실습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호학생의 감성지능은 7점 만점 중 평균 4.93점이었는데 

이 같은 결과는 동일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생의 감성지능을 

4.76점으로 보고한 Shin[32]과 간호사의 감성지능을 4.56점

이라 보고한 Oh[20], 4.57점으로 보고한 Park 등[31]의 연구

들과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거의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는 예

비간호사이든 간호사이든 환자간호를 위해 감정적인 공감대 

속에서 정서적 교류를 통해 환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감성지능이 일정수준 갖추고 있다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감성지능정도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으나(F=0.62, p=.538), 실습기간에 따라 감성지능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실습경험을 많이 했던 간호학

생이 적게 했던 간호학생보다 감성지능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t=-3.84, p<.001)으로 나타났다. 6개월 미만, 6~11개월, 

그리고 1년 이상 실습기간별로 간호학생의 감성지능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Shin[32]과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근무기간별로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한 Park 등[31], 그리고 Baik[27]과 일치하고 있다. 이 같

은 결과는 감성지능을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문제해결이나 과업 수행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역량

이라 본다면, 감성지능은 개인의 사회성 정도나 대인관계의 

경험에 따라 좌우되며 또한 계발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사료

되고, 이에 관한 차후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을 하면서 경험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간호학생은 소진되고 있음이 밝혀졌다(F=15.763, p< 

.001). 이는 Hochschild[6], 그리고 Morris와 Feldman[7]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고, Grandey의 감정노동 통합모델[16]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즉, 환자와 관계를 형성하

며 간호 실무를 체득해야 하는 간호학생에게 있어서도 감정은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현상을 넘어선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학생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전문직(helping profession)에 종사하기 위해 그 학습과정에

서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는 훈련을 하고, 임상현장에서 예비

간호사로서 요구되는 표현규범을 맞추기 위한 자신의 감정자

원을 전환하여 사용하는 인위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같

은 감정적 노력으로 인해 간호학생은 정서적 고갈이나 정신적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간호학생이 효과적으로 학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또는 임상현장에서 실습환경에 적응하

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려는 개인적 노력이 일련의 정서적 스

트레스로 작용하여 학업에 대한 이상이나 에너지, 목적, 관심

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스스로 소진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보고

한 Byun과 Yom[14]과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유의한 연관성

을 보고한 연구결과들[19.27}과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감정노동 하위요인 중 감정적 부조화(β
=.378, p<.001)와 감정표현의 빈도(β=.209, p<.05)가 간

호학생의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간호학생

이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표현규칙

에 따라 감정을 자주 표현할 때, 또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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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와 요구되는 감정 간의 충돌 즉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할 

때 정서적 탈진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

가 교육 과정 상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내면의 감정과는 상이한 외적인 표정이나 느낌

을 표현하는 것이 또 다른 학업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호학생은 임상현장에서 실습이라는 학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이외에도 자신의 실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감정을 지니고 이를 표

현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학업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고통

은 학생 스스로를 고갈 상태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간호현장

에서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학생의 감정노동에 관한 관리자의 

관심이 필요하고, 간호학생의 성공적인 학업수행을 위해 간호

실습에 있어서 학생의 감정노동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또 하나의 결과는 간호학생의 감성

지능이 소진이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점이다(β
=-0.337, p<.001). 이는 감정노동-감성지능-소진의 개념관

계를 설정한 Grandey모델[16]을 실증적으로 지지하고 있으

며, 선행연구결과들[19.20,24,25]과 일치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다른 직종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간호학생도 역시 자

신의 감정에 대해 잘 알거나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기분을 충

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

으며, 때로는 자신의 감성을 이입시켜 상대와의 관계를 풍요

롭게 할 수 있는 높은 감성지능을 갖고 있으면 실습과정에서 

적게 소진이 된다는 것이다. 

감성지능은 또한 감정노동과 소진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

고 있었다(F=15.345, p<.001). 이 같은 본 연구결과는 은행

원을 대상으로 Grandey[16]가 주창한 감정노동-감성지능-소

진 이론 관계를 검증한 Bae와 Kim[25]결과와 일치하고 있고, 

이론과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 추후연구를 제안했던 간호사 

대상 Baik와 Yom[19]연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결과라 하겠

다. Bae와 Kim[25]이 주장한대로,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생의 

감성지능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정도를 완충시키는 효과

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하면서 경험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느끼는 소진

정도가 적게 되고, 감성지능이 낮은 학생일수록 감정노동 때

문에 더 소진된다고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를 통

해 감성지능은 감정규칙에 맞게 표현하는 감정강도(감정표현

의 빈도)가 높아 발생하는 소진과 개인의 감정과 요구하는 감

정이 일치되지 않아(감정적 부조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진

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면행동과 내면행

동으로 인한 소진관계에 감성지능이 조절한다는 Bae와 Kim 

[25]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간호사 양성

단계에서부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감성지능을 높이게 

된다면, 간호학생이 간호학 교육과정의 필수요건인 임상실습

에서 예비간호사로 보여주어야 할 감정적 노력이나 감정의 부

조화로 인해 느끼는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업소진의 부정적인 영향도 완충할 수 있게 

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계발된 감성지능은 간호사가 되어 

환자를 간호하면서 겪게 되는 감정노동 강도를 줄이고 이로 

인한 업무상 소진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리라 사

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B광역시 소재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감정

노동, 소진 및 감성지능 설문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여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이 인지하는 감정노동과 감성지능의 

정도를 파악하였고,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감정노

동과 소진 관계상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임상실습시 겪는 간호학생의 소진을 줄이기 위해 감정노동 및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간호학생의 감정노동관리 및 

감성지능계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감정노동점수는 5점 만점 중 평균 3.17점이었

으며, 감정노동 영역 중에 감정표현의 빈도가 3.50점으

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의 감성지능점수는 7점 만점 중 평균 4.93점이었

으며, 소진점수는 7점 만점 중 평균 3.38점이었다. 

감정노동은 연령, 성별, 간호학과 편입여부, 종교, 실습기

간과 학업성취도에 따른 차이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호학생의 실습기간에 따라 감성지능과 소진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학생의 감정노동과 소진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

계가 있었으며, 하위 세 가지 요인들 또한 소진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

아지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감정노동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었고 설명력은 30.1%였으며, 특히 감정표현빈도와 감

정적 부조화가 소진에 영향을 주는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이었다. 감성지능 역시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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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설명력은 9.9%였다.

간호학생의 감성지능이 감정노동과 소진관계를 유의하

게 조절하고 있었고, 소진의 설명력은 1.6%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은 중간 이상의 감

정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이 소진을 증가시키고 감

성지능이 소진을 감소시키는 영향요인이었고, 감성지능이 간

호학생이 경험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진 영향

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Gran-

dey [16]의 감정노동통합모델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일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중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

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현장에서 간호

관리자는 간호사 뿐 아니라 예비간호사인 간호학생의 감정노

동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성공적인 학업수행

을 위해 소진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와의 관계상에

서 표현되는 감정노동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간호학생의 

감성지능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발이 필요함을 시사하

는 바이다. 또한 간호현장에서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학생 대

상의 감성지능 및 감정노동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추후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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